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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하든, 누구나 초보 시절을 겪기 마련이다. 사람

들은 부단한 노력과 연습과 실전을 통해 배운 경험을 토

대로 귀중한 깨우침을 얻는다. 자동차 운전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다음은 숙련된 운전자도 놓치기 쉬운 자

동차 관련 팁이다.

1. 테니스공 

차고에 차를 댈 때, 끈에 매달아 놓은 테니스공으로 이

상적인 주차 위치를 감지할 수 있다. 차고 벽에 차가 닿기 

직전까지 접근한 뒤, 테니스공을 앞 또는 뒤 유리에 살짝 

닿을 정도의 위치에 매달아 두면 전후방 주차 센서 없이

도 쉽게 주차할 수 있다.

2. 컵 홀더 

테이크아웃한 커피를 홀더에 두었다가 흘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땐 컵 홀더에 종이나 실리콘으로 된 머

핀 틀을 두고 사용하면 자동차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

다. 매번 커피나 음료수 흘린 자국을 청소하는 번거로움 

없이, 가끔씩 머핀 틀만 바꿔주면 된다. 

3. 매니큐어 

차체에 난 조그만 흠집은 궂이 카센터까지 갈 필요 없

이 매니큐어로 해결할 수 있다. 차 색깔과 똑같은 매니큐

어를 바른 뒤, 마르면 광택 내기로 마무리한다.

4. 금이 간 앞 유리 

운전하는 도중, 앞 유리에 뭔가 날아오거나 부딪혀 유

리가 깨지거나 금이 가는 경우가 있다. 이 상태로 운전을 

하다간 금이 쩍쩍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럴 땐 금이 간 부

위에 투명 매니큐어를 두세 겹 바르면 응급조치가 된다. 

이는 어디까지나 응급조치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수리

를 받는 것이 좋다. 

5. 월계수 잎 

혹시 자동차 멀미를 하는 사람이라면 월계수 잎 한 장

을 혀 밑에 머금고 있자. 월계수 고유의 성분이 속을 달

래고 정신을 맑게 한다. 

6. 레몬 

잘게 썬 레몬 한 조각을 혀 밑에 넣는 순간 정신이 바짝 

드는 효과가 있다. 운전 중 졸음이 올 때 좋다. 물론 이보

다 더 좋은 팁은 차를 갓길에 대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다. 졸음을 무릅쓰고 운전을 감행하는 것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거리에 나온 모두에게 위험이 된다. 

7. 안경 

선글라스 거치대가 없다면 빨래집게를 이용해 선바

이저에 꽂아두면 편리하다. 주차권 등을 집어두기에도 

좋다. 

8. 엔진오일 

엔진오일 레벨 게이지에 묻은 엔진오일을 깨끗한 천인

나 티슈 등으로 닦았을 때 맑은 노랑빛이라면 양호, 진

회색 또는 검은색에 가깝다면 교체 시기가 지난 오래된 

오일, 금속 입자나 불순물이 보이거나 묻어난다면, 엔

 엔진오일에서 주차까지, 알아두면 쓸모 있는 자동차 관련 꿀팁

자동차

진에 이상이 생겼음을 뜻한다. 불순물이 보인다면 바로 

엔진을 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 또 오일이 게이지의‘L’

에 가깝다면 오일이 부족하다는 표시이므로 엔진오일

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9. 운전대 

직사광선에 노출된 장소에 차를 대면, 내부 온도가 올

라가는 동시에 운전대도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진다. 이

럴 땐 주차 후 핸들을 180도 돌려 둔다. 운전대 잡는 부

위에 그늘이 져서 운전대 잡기가 수월해진다. 

10. 연료 주입구

새 차를 몰거나 렌트한 경우, 차의 어느 쪽에 연료 주

입구가 달렸는지 몰라 간혹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답은 연료 계기판에 나와 있다. 대부분의 차량은 연료 

계기판에 화살표로 표시해 두었다.


